
수출상품 10% 고가화 전략 추진
포스트월드컵 대책 … 한국경제 설명회 통해 국가브랜드 홍보

정부는 월드컵 대회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 것을 계기로 수출상품의 10%를 고가화하는 전략을

재계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월드컵대회 기간 입증된 IT(정보기술) 강국 위상을 바탕으로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7월에

는 해외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역동적인 미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구 붐 조성을 위해 한·중·일 국가대표 축구대회 및 프로축구 우수클럽 대항전을 정례화하고

남북축구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보고했다.

산업자원부는 9월까지 품목별·단체별 고가화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보험·포상 등 지원제도를 활용해 수출

상품의 10% 고가화 전략을 모든 기업에 확산시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통신부는 7월 민·관 합동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 IT 수출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독려

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TV의 국내 조기보급을 위해 3/4분기에 방송사와

가전회사가 협력해 프로야구를 제작·중계하고 4/4분기에는 위성방송에 HDTV 전용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월3일 영국 런던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 우

리나라 정부의 개혁 성과와 한국경제의 역동적 미래를 알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하반기에 은행 민영화 등을

위한 금융부문 IR(투자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고 대규모 비즈니스사절단을 유럽, 미국, 아시아 등지에 파견하기

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서울·대구·인천·광주·서귀포 등 축구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

로 2005년까지 6개 프로축구 구단의 창설을 목표로 지역연고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구단 창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중-일 국가대표 축구대회 및 프로축구 우수클럽 대항전의 정기개최와 남북축구대회, 월드컵

기념 전국축구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 할인점, 자동차 전용극장, 복합상영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하는 방안을 추

진중이라며 개최도시를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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